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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회계/기금별 

3개년 사업분석

동물을 위한 국가 예산을 수립하는 기관은 정부, 심의하는 기관은 국회이지만, 재원을 실제 부담하는 

것은 시민들이다. 시민들이 세금을 내며 요구하는 것들은 제각각이겠지만 사회 구성원의 본질적인 추

구는 바로 생명에 대한 보다 강화된 보호제도일 것이다.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과도한 육식주의로 과

밀하게 사육되는 농장동물, 인간의 관점에서 유해하단 이유로 사살되는 야생동물, 매년 유기동물보호

소에 10만 마리 이상 들어오는 유기·유실동물 등 각 층위에서 발생하는 동물의 실태는 여전하며, 그 

개선 속도가 느리다. 본 보고서는 동물 착취와 이용을 답습하는 정책과 이를 근거로 편성된 예산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제언함으로써 국가의 동물정책을 올바로 세우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전체 예산 및 기금 규모는 증가 추세. 2021년 예산은 16조 2,856억원, 2022년 예산은 

16조 8,767억 원, 2023년 예산은 17조 3,574억 원이고, 2024년 예산 및 기금은 18조 3,330억 원으로 

전년 대비 5.6% 증가하였다. 

국가가 추진하는 사업의 적정성, 타당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국가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시민사회단체로서의 역할이기도 하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농림축산식품부 사업 중 동

물운동에서 주요하게 다뤄진 문제와 연관된 사업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그 사업들은 △농어촌구조

개선특별회계 사업으로 ‘유해야생동물포획시설지원’,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 ‘살처분보상금’, ‘반려동

물산업육성’, ‘가축방역대응지원’, ‘가축사체처리지원’, ‘가축백신지원’, ‘가축방역’, ‘동물복지축산인증

제활성화’ 등 9개 사업,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인 ‘반려동물인프라구축’(자율) 사업, △축산발

전기금 사업인 ‘축산물수급관리’, ‘말산업육성지원/말산업육성지원(융자)’, ‘가축위생방역지원’ 등 4개 

사업,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사업인 ‘원유소비활성화’, ‘축사시설현대화’ 등 2개 사업을 포함해 

총 15개 사업을 분석하였다.

동물 관련 사업을 주로 관장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예산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동물을 

이용하는 축산업이 한 축, 반려동물 산업이 한 축이다. 축산업의 발전과 축산물의 원활한 수급 및 가

격 안정을 목적으로 설치된 축산발전기금의 경우 `21년도 수입은 1조 588억 원, `22년도 수입은 1조 

1,154억 원에 이른다.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 관련 사업 예산은 축산업진흥 프로그램 하에 편성되어 

`21년도에 52억 원, `22년도 110억 원, `23년도 119억 원 정도에 이른다. 축산업 사업의 규모는 압도

적인 수준인데 비해, 반려동물 관련 사업의 예산은 소규모이며 매년 소폭 증가하는 추세이다. 무엇보

다 기후위기 시대를 역행하는 덩치 큰 축산업 사업들이 진행되고 이에 따라 상당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 정부의 과감한 정책 전환과 예산 변경이 개편이 요구된다.

본 분석은 정부가 제출한 확정예산사업설명서를 기반으로 ‘21년부터 ’23년까지 3년간 진행된 상기 명

시된 사업의 내용을 살펴보고 동물 복지 확보 측면에서 사업의 실효성 및 예산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

하여 시사점 및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더불어 기존 선택한 사업들의 2024년 정부 예산안을 분

석한 자료도 후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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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해야생동물포획시설지원  

자료: 각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서 (본예산 확정예산 기준)

사업 개요

	○ 유해야생동물포획지원	사업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보조	및	지원)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에	근거하여	농림부	농어촌구

조개선특별회계에	2019년에	신규	편성된	국고보조율	40%의	계속	사업임

	— 해당 사업은	2019년 신설 당시	△유해야생동물포획지원(재량)	이라는 이름으로 신설되었으며	2020
년부터	△유해야생동물포획지원으로 변경되었음

	○ 2019년	신설	후	현재까지	△유해야생동물포획시설지원	단일	내역사업으로	시행	중이며	총	사업

기간은	2019년~2023년임

	○ 해당	사업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유해야생동물)에	따른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방지	및	피해액	최소화를	목적으로	함

	— 2016년 야생 멧돼지 피해저감 대책 사회장관회의 보고를 통해 문제가 제기 됨,	이후	2017년 환경부
의 농작물 피해방지 협조요청과 동년 국정감사에서 유해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방지 관련대책 강화 필
요성 지적 및 대책 추진 요구에 따라 농식품부-환경부 정책협의회를 거쳐 편성된 사업임

사업 내용 및 효과

	○ 유해야생동물포획시설지원	사업은	지자체	보조율	40%로	2019~2022년	12월까지의	실집행내역

은	다음과	같음

	— 부처 집행률은 매년	100%인 반면 자치단체의 실 집행률은 매년 하락세이고,	불용액이 매년 상승세로	
꾸준히 발생함

	— 불용액이 매년 꾸준히 상승세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최근	3년간 해당 사업에 대한 외부지적사항 및 평
가,	자체평가 없음

<표 1>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자료: 각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서 (본예산 확정예산 기준)

	○ 해당	사업에	대한	사업	성과지표를	보면	‘19년도	529마리,	’20년도		298마리,	‘21년도	361마리	등	

본	사업을	통해	지원된	포획시설에	포획된	야생동물	마릿수만	제시되어	있음.(표	2	참고)	2023년	

사업	목표치	산출	근거	또한	전년도	동	사업을	통해	지원된	포획시설에	포획된	야생동물	마릿수

에	국한되어	있음

	— 하지만 유해 야생동물별 서식지 분포 및 개체군 규모와 작물별 피해 규모가 피해지역별로 모두 다를	
것임.	이에 따라 연도별 피해지역의 야생동물 개체군 상황과 작물 상황을 근거로 한 목표치가 설정될	
필요 있음

	



1312 대한민국 동물복지 사업과 예산 현주소 Ⅱ 회계/기금별3개년 사업분석

<표 2> 사업 성과지표 

  자료: 각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서 (본예산 확정예산 기준)

시사점 및 개선 방향

	○ 상기한	바와	같이	해당	사업의	성과지표는	유해야생동물	포획	실적에만	국한되어	있음	

	— 사업 목표치 산출 근거는 단순히 전년도 포획 마릿수가 아닌 피해지역별 유해 야생동물 개체군의 상
황과 작물 상황을 반영한 목표치가 제시되어야 함

	— 해당 사업은 본래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감소하는 것이 목적임.	따라서 문제의 원인으
로 지목되는 야생동물의 살처분 외 사업 시행에 따른 농작물 피해 규모의 저감 추이 등 사업의 본 목
적에 부합한 성과지표를 추가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

	○ 해당	사업의	향후	간접기대효과로	명시된	전기	울타리	감전	등	기존	야생동물	피해	예방	정책의	

부작용	해소는	일방적,	단편적	측면이	있음

	— 포획 트랩을 통해 포획된 유해 야생동물의 경우 포획 직후 살처분을 전제로 함.	그러나 전기 울타리를	
통한 피해 예방책은 야생동물을 사살하지 않고 농작물 피해방지를 기대할 수 있음.	또한,	전기 울타리	
감전사고는 안전 기준에 부합한 전기 울타리 사용과 안전 교육 시행 등으로 방지할 수 있음.	(2022년	
옥천 전기 울타리 부녀 감전사 사고는 규격 외의 임의 설치 전기 울타리로 인한 사고로 사용 전압,	규
격 전선 등 적법한 기준을 준수한다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음.1	따라서 사람에 대한 전기 울타리 감전
사고 우려만으로 포획 트랩을 이용한 사업 방식을 전기 울타리를 이용한 방식보다 개선된 방식으로 평가
할 수 없음

	○ 해당	사업의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으로	제시하는	적정수준	개체수	조절로	생태계	균형	유

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은	본	사업을	통해	포획되는	야생동물의	종류가	생태계	균형에	위

해를	일으키는	유해야생동물로	국한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함

	— 유해 야생동물로 인해 파괴된 생태계 균형 및 농작물 피해가 회복세로 전환되는 포획 필요 개체수의	
추정치 데이터 및 연구를 통한 추진 방향이 설정되어야 함

	— 농작물 피해를 일으키는 야생동물이 발생하는 이유는 개체수 과밀에만 국한되지 않음.	농가와 야생동

1	 전기울타리 임의 설치로 감전사고 잦아...시공·감독 강화해야”, 문화일보, 2022.10.19., 2023.05.접속,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2101901031805000001 

물 서식지의 충돌,	산림개발로 인한 서식지 파괴와 먹이 수급 감소 등 여러 가능성을 고려하여 복합적
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으므로 추가적인 조사 및 연구를 수반하여 유해 야생동물 구제의 필요성과 계
획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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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 사업  
 

자료: 각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서 (본예산 확정예산 기준)      

사업 개요

	○ 본	사업은	｢동물보호법｣	제4조(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에	근거한	계속	성격의	사업

	○ 보조와	융자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국고	보조율은	20~100%,	융자율은	30%임

	○ 사업시행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며,	사업	수혜자는	일반	국민

	○ 2008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최근	5년간	투입된	예산은	`19년	4,109백만	원,	`20년	4,566백만	

원,	`21년	5,277백만	원,	`22년	11,020백만	원,	`23년	예산(안)은	11,928백만	원으로	점차	증가하

는	추세임

	○ 주요	사업은	△교육	홍보,	△동물보호복지	실태조사	정례화,	△	유실	유기동물	관리수준개선지

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지원,	△민간동물보호시설	환경개

선지원,	△유기동물입양센터	설치지원으로	이루어져	있음.	교육과	홍보를	통한	동물보호	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	유실·유기동물	보호관리	제고,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	동물복지	정책	마

련	등을	통한	반려동물	전반의	사회	문화적	개선을	기대하고	있음

사업 내용 및 효과

	○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	사업	중	△교육	홍보,	△동물보호복지	실태조사	정례화는	100%	지원이

며,	△유실	유기동물	관리수준	개선지원,	△유기동물입양센터	설치지원	사업은	지자체	보조율	

30%으로	이루어져	있음.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지원	사업은	

보조율	20%	사업임.	△민간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지원	사업은	지자체	보조율	20%,	융자	30%	

사업임

	○ 사업의	세부내역을	비교하였을	때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과	△민간동물보호시설	환경개

선지원	사업만	전년도	대비	동일한	수준이며	신설된	△유기동물입양센터	설치지원	사업을	제외

하면	모두	증액됨

	○ 동물보호	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	유실	유기동물	보호	관리수준	제고	및	동물	입양	활성

화,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	동물복지	정책	마련	등을	기대함

	○ 2019년	기준	불용액은	크게	감소하였고	20년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우수(93.9점),	21년	재정

사업자율평가	결과	보통(83.7점)	기록

<표 3> 출연 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자료: 각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서 (본예산 확정예산 기준)

	○ 성과지표로	반려동물	등록	마리수와	유실·유기동물	분양,	기증	마릿수(23년부터	유실	유기동물	

분양	기증률로	변경)로	제시되어	있음

	○ 반려동물	등록	마리수	및	유실·유기동물	분양,	기증	마릿수의	목표와	실적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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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달성도	또한	2020년을	제외하고	100%대를	유지하고	있음

	○ 길고양이	및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	사업의	성과지표로	중성화수술	지원	개체수,	민간동

물보호시설	환경개선	지원	및	유기동물	입양센터	설치지원	사업의	성과지표로	시설	개보수	건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표 4> 사업 효과

자료: 각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서 (본예산 확정예산 기준)                               

	○ 최근	3년간	사업	달성도가	100%를	초과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예산을	증액할	필요성이	제기되

고	있는	상황

	— 사업 실효성 제고를 위해 보조율 단가 인상 필요가 부처에서 건의됨.	지방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길
고양이 및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지원 사업의 국고 보조율	20%에서	30%로 인상하고 신규 사업 예
산 반영 필요성 또한 강조됨

시사점 및 개선 방향

	○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	사업

	— 동물보호 및 복지에 저해가 되는 동물 판매업(경매장)	및 동물 학대 실태조사 등에 대한 사회적 요구
와 필요성이 제기된 만큼 체계적인 현장실태조사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더 나아가 동물 판매업의	
사각지대와 학대 방지에 대한 방지대책을 추가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개식용 종식에 대한 국정과제가 남아있음에 따라 사회적 합의 및 이행 로드맵과 그에 따른 예산 또한	
확보할 필요성이 제기됨

	— 현재	15.6억 원으로 책정된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지원 사업의 예산으로는 약	18,750마리의 중성화
수술을 지원할 수 있으나 사업대상이	375,000여 마리인 점을 감안하면	5%에 불과함.	유기견수 감소
의 주요 원인으로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을 지목하는 사례가 있음에 따라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지
원 예산을 증액해야 함	2	

	

2	 “중성화 수술로 제주 유기견 3년새 2천마리 줄어”, 뉴스1, 2023.04.06., 2023.05 접속 	
https://www.news1.kr/articles/5006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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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살처분보상금 사업  

자료: 각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서

사업 개요

	○ 해당	사업은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의심되는	가축	및	

오염	물건의	살처분(폐기)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주요	목적으로	하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

조(보상금	등)	및	제48조의2(폐업	등의	지원),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7조(가축의	도살	등)를	법

령상	근거로	함

	— 주요 사업인 살처분 보상금은	1982년부터 매년 소요예산을 지원해왔으며	2009년부터 기립불능소 폐
기보상금 지급을,	2020년부터	ASF	중점방역관리지구 폐업지원을 추진해 왔음.	최근	4년간 예산 내역
을 보면	`20년	75,000백만 원,	`21년	59,930백만 원,	`22년	55,795백만 원,	`23년 예산(안)은	50,215
백만 원으로 점차 감소 추세임

	— 지원은 보조 형태로 국고 보조율	70~100%의 계속 사업임.	기립불능소 폐기보상금은 국비	100%	보
조이나,	살처분 보상금과 폐업지원은 각각	80%,	70%	국비와	20%,	30%	지방비 매칭 사업임.	시행 주
체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며 수혜자는 축산농가임

	○ `23년	예산안은	△살처분	보상금	49,144백만	원,	△기립불능소	폐기보상금	650백만	원,	△폐업

지원금	421백만	원으로	이뤄져	있음.	전체	예산의	98%를	차지하는	살처분	보상금은	브루셀라

병,	결핵병	등	가축	질병	발생과	가축	마릿수를	산출	근거로	책정되었음

사업 내용 및 효과

	○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를	살펴보면	가축	질병	발생에	따라	예비비,	타	사업	예산을	살처분	보상금

으로	확보	및	집행해	왔으며,	투입된	사업비의	연도별	차이가	큼

<표 5>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19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논 타작물 재배 지원에서 327억 원을 이용하였
으며 예비비 394억 원을 살처분 보상금으로 확보 및 집행

2020

우박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살처분 보상금에서 재해대책비로 135억 원 이용하였으
며,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가축백신지원에서 17억 원을 살처분 보상금으로 내
역변경,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농업자금이차보전에서 8억6천만 원을 살
처분 보상금으로 예산 확보 및 집행

2021

AI,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질병 발생으로 예비비 834억 원, 재해대책비에서 350
억 원, 가축사체처리지원에서 30억 원, 농협사업구조개편지원에서 18.9억 원, 임대형
스마트팜에서 25억 원, 스마트팜실증단지에서 12.4억 원, 농업자금이차보전에서 71
억 원, 농촌재생에너지보금지원에서 13억 원을 살처분 보상금으로 확보 및 집행

2022 결핵, 브루셀라병 등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살처분 보상금 집행

자료: 각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서

	— 2019년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예비비	394억 원을,	2021년에는	AI,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 질병 발생으로 예비비	834억 원을 살처분 보상금으로 확보 및 집행함

	— 2019년에는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논타작물재배지원 사업에서	327억 원을 이용하였
고,	2020년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가축백신지원 사업에서	17억 원을 내역변경했고,	AI	발
생으로 농업자금이차보전에서	8억6천만 원을 확보하여 집행함.	2021년에도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
축 질병 발생으로 재해대책비에서	350억 원,	가축사체처리지원에서	30억 원 등 타 사업에서 총	520.3
억 원을 살처분 보상금으로 이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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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2018년~2023년 연도별 가축전염병에 따른 살처분 보상금 지급 현황  

자료: 각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서 

	— 최근	5년간 가축전염병에 따른 실제 살처분 보상금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99,521백만 원,	
2019년	141,561백만 원,	2020년	103,713백만 원,	2021년	215,572백만 원,	2022년	102,126백만 원
으로 가축 질병 확산과 살처분 정책에 따라 연도별 상당한 차이를 보임

<표 7> `19~`23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자료: 각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서

	○ 성과지표로	‘주요가축전염병	발생률’을	사용하나,	살처분	보상금	사업만이	가축전염병	확산의	

유일한	방지책이	아닌바	추가적인	성과지표	필요함

	○ 해당	사업은	살처분	농가에	대한	합리적	피해	보상과	농가	자율방역을	유도해	가축	질병	발생률	

저감을	기대함

시사점 및 개선 방향

	○ 과도한	살처분	집행과	보상에서	벗어나	가축전염병의	근본적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	배분	

필요

	— 최근	5년간 투입된 살처분 보상금 사업비는 해마다 두 배 이상 대폭 증가했다 감소하는 등 가축 질병	
발생과 확산에 따른 차이가 크며 예측하기 어려움.	불용 최소화를 위해 예산 역시 적정 편성을 해야	
하며 지급 규모 증가 시에만 현재와 같이 이전용,	예비비 등을 통해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는 일은 불
가피할 것임

	— 현재 정부의 가축전염병 방역 정책은 살처분을 중심으로 이뤄져 상대적으로 일상적인 가축방역 대응
을 위한 예산 배분이 부족함.	구제역 사태가 발생했던	2010년	11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살처분한 가
축에 대한 보상금에만	1조	8천억 원이 쓰였고,	2014~2015년	AI	살처분의 경우 보상금이	1772억 원,	
소독 등에 쓰인 돈은	564억 원이었음.	정밀한 역학조사 없이 과도하게 추진된 예방적 살처분도 사회
적 문제로 대두됨.	2019년	ASF	발생초기 김포,	파주,	연천의 행정구역 내 모든 돼지를 예방적으로 살
처분하였고	2020~2021년	AI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3km	고수하며 지급된 보상금도 상당함.	살처분	
일변도의 방역에서 벗어나 소독과 백신 지원 등 예산을 늘리고 과학적 방역체계 전환을 위한 연구비	
예산 확보도 필수적임3

	○ ｢가축전염병	예방법｣	규정에	근거한	살처분은	살처분	결정	및	집행상의	문제,	살처분	참여자에게	

미치는	피해의	심각성,	토양	및	지하수	오염	등	2차	환경오염문제,	방역을	위한	예산	및	자원	배분	

등에서	왜곡	발생,	농촌	지역에	미치는	사회적·경제적	영향	등이	문제로	제기됨.4	이러한	살처분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성과지표로	가축전염병	재발생	농가	수를	추가해	방역	취약농가를	파악하

고	관리해	가축전염병을	예방하며	살처분	보상금을	줄여나가야	함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년	1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임신돈 스톨 사육 제한,	산란계 배터리 케이지	
사육 방식 전환을 위한 로드맵 마련 등 추진 내용을	`20~`24	동물복지 종합계획으로 발표함.	공장식	
관행 축산 내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환경 개선도 필요하나,	바이러스 변이 가능성이나 가축 질병 발생	
시 대규모 살처분 한계는 여전해 동물복지농장으로 시설전환을 위한 지원과 홍보 등 예산이 편성되어
야 함

3	 “방역사 1명당 가축 91만 마리…무너지는 살처분 ‘최후의 방어선’”, 한겨레, 2019.02.23., 2023.05 접속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83281.html

4	 함태성, 2019, 우리나라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가축 살처분 제도의 문제점과 입법적 개선방안,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2(1), 525-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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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반려동물산업육성 사업  

자료: 각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서

사업 개요

	○ 반려동물산업육성	사업은	｢동물보호법｣	제31조(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에	근거하여	농

림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	2023년	신규	편성된	국고	보조율	100%의	신규	사업임

	—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를 도입함에 따라 자격시험의 실시·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함임

	— 해당 사업은 편성 당시 사업의 근거 법령이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었으나 분석 시점에서	｢동물
보호법｣으로 변경됨

	○ 반려동물행동지도사자격	운영	단일	내역	사업으로	예산안	산출	내역은	[표	2]와	같음

	— 당초 사업 예산으로	800,000,000원이 요구되었으나 확정예산에서	400,000,000원으로 조정됨

	○ 해당	사업은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	도입에	따른	자격시험	실시·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국비로	지원함을	목적으로	함

<표 8> ‘23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23년 예산안

예산 세부산출내역

400

○ 민간경상보조(320-01): 400백만 원
· 자격시험 관리: 180백만 원(사업계획 수립, 시험운영 관리, 체계개발, 인건비 등)
· 자격시험위원회 운영: 20백만 원(위원회 구성, 출제위원 구성, 시험문제출제 등)
· 시스템 개발 구축 운영비: 100백만 원(문제은행 시스템·통계프로그램 개발 등)
· 관리기관 운영: 100백만 원(관리기관 인건비, 재료비, 기타 운영비 등)

 자료: 각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서

사업 내용 및 효과

	○ 반려동물산업육성	사업은	’22.	4.	5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의결에	따라	신규	

제정된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제도에	대응하여	신규	편성됨

	— 사업시행 방법은 보조로 시행,	사업시행 주체는 현재 미정이나 위탁 방식으로 집행될 예정이며 사업	
수혜자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 응시자임

	○ 해당	사업에	대한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은	[표	3]과	같음

<표 9>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자료: 각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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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및 개선 방향

	○ 법	개정에	따른	신규	제도의	예산	증액	필요성

	— 2021년	8월부터 시행된	『수의사법』	일부개정안에 근거한 동물보건사 제도의 경우 동물보건사 양
성기관 평가·인증 및 자격시험 운영에	5억 원의 예산을 확정한 바 있음

	— 본 사업의 경우 당초 요구 예산안은	8억 원이었으나	4억 원으로 조정됨.	신규 제도의 안착 필요성을	
고려하여 예산 증액 필요

	

5.  가축방역대응지원 사업 

자료: 각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서

사업 개요

	○ 본	사업은	구제역·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의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소요되

는	방역	장비,	검진	약품	등을	지원하고	공중방역	수의사가	업무수행에	필요한	직무교육과	워크

숍을	실시해	가축	방역	업무의	적정한	추진을	도모해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는	2019년	130,891백만 원,	2020년	109,864백만 원,	2021년	100,482백만	
원,	2022년	107,702백만 원,	2023년	98,613백만 원으로 등락을 거듭하고 있음

	— 지원 형태는 직접 및 보조이며 국고 보조율	25~100%의 계속 사업임.	시행 주체는 시·도(시·군·구 포
함),	대한수의사회,	농협,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이고 사업 수혜자는 축산농가,	수의사 및 공중방역 수
의사 등임

	— `23년 예산 항목은	△긴급 방역비,	△공중방역 수의사 직무교육 등,	△수의사 연수교육 등,	△예방 약
품 등 지원,	△방역 장비 등 지원,	△가축전염병 대응 소독 자원 임차지원으로 이뤄져 있음



2726 대한민국 동물복지 사업과 예산 현주소 Ⅱ 회계/기금별3개년 사업분석

사업 내용 및 효과

	○ `19~`23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는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률로	설정돼	있

음

	— 2019~2021년 매해 목표를	120%	이상 초과 달성하고 있음

	— 성과지표 이외 수의사 연수교육 수료자 수,	소독시설 신축 개소,	가축 질병 모니터링 검사수 등을 실적
으로 제시해 연도별 큰 차이 없는 예산 사용 내역 확인됨

<표 10>`19~`23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자료: 각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서

	○ `23년도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은	‘예방	약품	등	지원’으로	총예산의	약	80%에	

달함.	예방	약품	지원과	가축	질병	검사실	운영비	등을	지원해	가축전염병을	예방하는	데	집중되

고	있음

 — 예방	및	검진	약품	등	구입비만	`23년	총예산의	48.6%를	차지함

 — 살처분	참여자	심층	치료비	지원은	20명을	대상으로	하며	1백만	원에	불과함

시사점 및 개선 방향

	— 구제역 백신 접종은 전염병을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하며 결과적으로 대규모 살처분을 막아 시기에 따
라 정확한 접종이 요구됨.	고병원성	AI에 대해서도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축소하면서 동물과 농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백신 도입이 시급히 이뤄지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함.

	— 국가인권위원회의 가축매몰(살처분)	참여자 트라우마 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277명 중	
83.7%가 살처분 작업의 노동 강도가 힘들거나 매우 힘든 수준이라고 답했으며,	살처분 이후 작업과	
관련된 정신적,	육체적 치료나 상담이 있다면 참여할 의사가 있는 응답자는 전체의	70.2%였음.5	수천
만 마리 동물이 살처분 당하는 현장에서 함께 고통받는 일용직 노동자의 심리 치료를	위해	현재	20명	
지원에	해당하는	예산은	큰	폭으로	늘릴	필요가	있으며,	특히	외국인	노동자들이	촘촘히	지원하는	방안
이	마련되어야	함

	

5	 “가축매몰(살처분) 참여자 트라우마 현황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02.26

6.  가축사체처리지원 사업  
 

자료: 각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서 (본예산 확정예산 기준)

사업 개요

	○ 본	사업은	매몰지	환경관리	강화,	가축전염병	전파방지	및	환경오염	우려	매몰지의	발굴	복원	비

용을	지원하고,	살처분가축	처리시설	및	장비	등	지원	명목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2조(사체

의	처분제한)｣,｢가축전염병예방법	제24조(매몰한	토지의	발굴	금지	및	관리)｣,	｢가축전염병예방

법	제24조의2(주변	환경조사	등)｣,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0조(비용의	지원	등)｣등에	근거한	계

속	성격의	사업

	○ 2020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최근	4년간	투입된	사업비는	`20년	19,096백만	원,	`21년	14,989백

만	원,	`22년	13,955백만	원,	`23년	예산(안)은	9,769백만	원으로	감소	추세임

	○ 보조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국고	보조율은	30~40%임

	○ 사업시행	주체는	지자체,	사업	수혜자는	지자체	및	민간업체/생산자단체임

	○ 주요	사업은	△가축매몰지	관리	소멸,	△살처분가축처리	시설·장비,	△폐가축관리	시스템	구축

으로	이루어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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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및 효과

	○ 가축매몰지	관리·소멸	/	살처분가축처리	시설·정비	지원	크게	2개	사업으로	이루어짐

	○ 가축매몰지	사후관리와	발굴·소멸을	추진하여	매몰지로	인한	가축전염병	전파를	차단하고	환경

관리	개선을	기대함

	○ 살처분된	가축의	사체를	친환경적으로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자원화를	기대함

	○ 2020년~2022년까지의	실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음

 — 실집행률이	2020년에는	19.1%였으나	‘21년	33.5%,	‘22년	38.7%로 늘었으나 여전히	40%도 못 미치고 있음

	— 해당 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가축매몰지 관리 소멸 사업 집행저조 및 수요 과다예측,	추경	
편성 전 사전 조사 철저 및 시급성 및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 편성되도록 유희 필요
하다고‘21.	예결위가 제기함

	— 동물자원순환센터 설치지원 사업의 수요부족,	원활하지 않은 추진상황을 고려 시 사업의 효과성에 문
제가 있으므로 신규사업 추진 시 사업수요 파악 후 계획 수립 필요할 것으로	’21.	상임위가 제기함

	—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 조치로 실 집행 개선을 위한 사업지침 개선(지자체 의견수렴을 통해 매몰지	
관리 소멸 절차 및 방법을 구체화하고,	살처분	가축처리	시설	장비	지원대상	확대로	실	집행률	제고	도
모),	다음	연도	지자체	사업수요를	사전에	파악하여	운영계획	수립	및	예산안	가내시(`21.9월)	및	가축
매몰지	관리	소멸	등	추경안	미편성(`21년)

	

<표 11>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자료: 각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서

	○ 성과지표로	매몰지	발굴·소멸률을	제시하고	있음.	

	○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으로	2020년도	폐사축관리시스템	구축	연구용역	

실시	및	2021년도	폐사축관리시스템	구축	연구용역	완료	및	잔금	지급을	제시함.

<표 12>`19~`23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자료: 각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서

시사점 및 개선 방향

	○ 수년	전	매몰됐던	가축	사체가	폭우	등으로	들어나는	경우	다수	발생하면서	침출수	우려도	큼.	

매몰지	발굴	및	소멸률은	지속해서	관리	필요

	○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	지침’을	보면	지자체는	처리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해야	하지만	렌더링	

과정	모니터링	부실,	살처분	가축	불법	매립	의혹	등	여러	문제점	지적됨6

	○ 살처분	가축처리	시설	장비	확대	(고정식	렌더링	기계	설치	지원),	매몰지	관리	소멸	절차	및	방

법	구체화하는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사업으로	예산	확보	필요

	

6	 “[단독] 살처분 가축 무료퇴비로 속여 불법 매립 의혹,,,경찰 수사중”, 한겨레, 2020.10.29., 2023.05 접속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6249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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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가축백신지원 사업  

 

자료: 각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서

사업 개요

	○ 본	사업은	구제역	발생	및	확산	방지	및	체계적인	말	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예방백신	및	전염병	모니

터링	지원	명목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0조(비용의	지원	등)에	에	근거한	계속	성격의	사업

	○ 2020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최근	4년간	투입된	사업비는	`20년	54,629백만	원,	`21년	56,445백

만	원,	`22년	55,551백만	원,	`23년	예산(안)은	49,917백만	원으로	점차	감소	추세임

	○ 보조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구제역	예방약	등	지원	국고	보조율은	35~100%,	말	예방백신	등	지

원	국고	보조율은	90%임

	○ 사업시행	주체는	지자체,	공공기관(한국마사회)이고,	사업	수혜자는	축산	농가임

	○ 주요	사업은	△구제역	예방약	등	지원,	△말	예방백신	등	지원,	△미접종유형	긴급	백신	비축으

로	이루어져	있음.

사업 내용 및 효과

	○ 본	사업은	구제역	예방약	등	지원과	말	예방백신	등	크게	2개	지원	사업으로	이루어짐

	○ 본	사업은	기존	‘시도가축방역사업’에서	2020년	분리됨

	○ 철저한	예방접종	등을	통해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	방지를	기대함

	○ 2019년~2022년	7월까지의	실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음

	— 실	집행률이	2020년~2021년 약	80%를 유지하고 있지만	2022년도에는 크게 하락했음	

	— 최근	3년간 해당 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해당 없지만,	부처 간의 사항으로 사업의 정상 추
진이	가능토록	예산의	지속	반영을	건의함

<표 13>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자료: 각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서

	○ 성과지표로	소·돼지	구제역	항체	양성률을	제시하고	있음.	

	○ 2020년부터	매년	달성도	100%를	유지하고	있음

	○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으로	2020~2022년도	국내	구제역	발생	0건을	제시함.	

	○ 소·돼지뿐만	아니라	말	예방백신	등	지원	세부사업이	있는	만큼	말의	구제역	항체	양성률	성과지

표	추가할	필요성이	있음

<표 14> `19~`23년도 성과계획서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자료: 각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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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및 개선 방향

	○ 구제역	예방약	등	지원의	지원	비율은	35~100%인데	비해	말	예방백신	등	지원의	지원	비율은	

90%으로	말	예방백신	등	지원에	대한	적절한	지방비	및	자부담	비율	검토	필요

	○ 최근	구제역	발생의	원인이	비체계적이고	전문적이지	않은	백신	배포	행위와	유통	문제	등이	원

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7

	— 50마리	이상은	농·축협	동물병원에서	백신	구입	후	자가	접종하는	등	농장	규모에	따라	비전문가가	접
종하거나,	접종	확인이나	사후관리가	미흡하며	전문가에	의한	접종관리와	전후	임상	예찰이	필요함

	— 구제역 예방약 등 지원 사업 내 접종 시술비도 포함되어 있으며 접종 시술비 사업비 증액 필요

	○ 제1종	가축전염병인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백신	도입이	미국에서	검토	중임.	한국에서도	조류

인플루엔자에	대한	백신	도입을	검토하는	등	예산	확보	필요성	제기8

7	 “[구제역, 농가를 덮치다] 이원화된 백신 접종 시스템·유통 문제 개선 시급”, 한국농어민신문, 2023.05.19., 
2023.05 접속 https://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8289

8	 “사상 최악 조류독감··· 미국 정부, 닭에 백신 접종 검토”, 연합뉴스, 2023.03.07., 2023.05 접속	
https://www.yna.co.kr/view/AKR20230307084300009

8. 가축방역 사업  

 자료: 각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서

사업 개요

	○ 본	사업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AI,	구제역	등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	근절	및	최소

화를	통한	국민건강	증진	명목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2,13,15조｣,｢약사법	제85조｣,	｢동

물보호법	제4,46,47조｣등에	근거한	계속	성격의	사업

	○ 2020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최근	4년간	투입된	사업비는	`20년	24,191백만	원,	`21년	32,576백

만	원,	`22년	37,830백만	원,	`23년	예산(안)은	36,804백만	원으로	증가	추세임

	○ 사업시행	주체는	농림축산검역본부(방역감시과)	소관	직접	형태로	이루어지며,	사업	수혜자는	

일반국민과	축산농가	

	○ 주요	사업은	△가축방역,	△ASF전용	중대동물	차폐실험실	건축으로	이루어져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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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및 효과

	○ 가축방역	/	ASF전용	중대동물	차폐실험실	건축	크게	2개	사업으로	이루어짐

	○ ASF,	구제역,	AI	등	국가재난형	가축	질병에	대한	상시모니터링	체계구축으로	국내	발생	예방	및	

확산방지를	통한	축산농가	및	관련산업	보호와	발전을	기대함

	○ 2019년~2022년까지의	결산내역은	다음과	같음

 — 예산현액을	기준으로	집행률(C/B)은	2019년	92.3%였으나	‘20년	94%,	‘21년	73.7%,	‘22년	80.1%로	
편차는 있으나 평균	80%대를 유지하고 있음

	— 해당 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21회계연도 결산 예결위에서 지침에 부합하는 낙찰차액 적
시 조정 및 회계연도 독립 원칙에 부합하는 집행 필요가 국회에서 지적.	

	—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 조치로 계약 발생 시	｢총사업비관리지침｣에	부합되도록	낙찰차액을	계약체
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정하도록	관리	철저	및	2022년부터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
도록	예산	집행

<표 15> 부처 결산내역 

자료: 각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서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로	‘진단액	공급	가축	전염병의	감소율’을	제시하며	달성도를	평가함

	○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으로	가축질병진단용	진단액(진단킷트)	생산	구

입,	가축질병	병성감정,	가축질병	혈청검사,	살처분	매몰지	점검,	축산농가	등	대국민	방역홍보활

동,	등과	같이	동물	질병	검사	및	모니터링을	제시함

<표 16> `19~`23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자료: 각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서

시사점 및 개선 방향

	○ 국내	구제역	바이러스	실험	가능한	(중대동물	전용	생물안전	3등급	ABL3	실험실)	차폐동물실험	

연구시설9	과는	별개로	ASF	대응	및	백신	개발	연구	등에	필요한	생물안전	3등급(BL3)의	차폐시

설	마련	예정

	— 국내에서도	ASF	백신 개발,	평가 및 선정 등을 위한 다양한 감염 실험 업무수행이	가능해진다는	점에
서	ASF	국내	대응	기대

	— 2023년 완공 예정이었으나	2023년 예산에도 신축 예산	87.73억 원 예산 편성

	— 동물 사육실은	ABL3	실험실의 동물사와 마찬가지로 개방형 우리 등을 이용하여 동물 복지 측면에서	
설계 필요함

	○ 특수	차폐연구	시설이	국내에	부족하여	현재	추진	중인	ASF전용	중대동물	차폐실험실을	민간에	

개방하는	행정	예고	실시.	생물안전	3등급(BL3)	실험을	외부	이용자	활용	가능케	해서	연구	개발	

활동	활성화	방침10

9	 “검역본부, 국내 최대 규모의 구제역 차폐실험실 개시”, 돼지와사람, 2017.09.05., 2023.06 접속	
http://www.pigpeople.net/news/article.html?no=3745

10	 [농림축산검역본부 특수연구시설 공동활용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알림, 2023.02.28., 2023.06 접속	
https://www.qia.go.kr/viewLawWebAction.do?id=197787&typ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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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동물복지축산인증제활성화 
사업 

자료: 각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서

사업 개요

	○ 해당	사업은	동물복지축산	인증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신규	인증신청	농가	및	인증받은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소비자인	국민을	대상으로	동물복지	축산물의	홍보	등을	지원함.	｢동물보호

법｣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제1항,	제3항,	동법	제29조(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제3항을	법령상	근거로	하며,	`20년	1월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에	컨설

팅	등	농가지원	포함됨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는	`20년	~	`22년	1,095백만	원으로	동일하나	`23년	예산(안)은	980백만	
원으로 감소함

 — 지원	형태는	직접	및	보조이며	국고	보조율은	컨설팅	40%,	판로지원	100%의	계속	사업임.	시행	주체
는	농림축산검역본부,	농림축산식품부,	(참여기관)지자체,	농정원이고	수혜자는	동물복지축산	인증농
장	및	신규	인증신청	농장임

	○ `23년	예산안은	△규정집	및	업무매뉴얼,	안내물	등	제작	171백만	원	△인증심사	및	사후관리	

재료구입	7백만	원	△동물복지축산인증제	안내	120백만	원	△동물복지축산	교육프로그램	개발	

75백만	원	△동물복지축산	온라인	교육콘텐츠	제작	39백만	원	△동물복지축산	인증가이드라인	

제작	90백만	원	△동물복지인증	생산품	판로	지원	200백만	원	△동물복지축산	교육	민간위탁실

시	95백만	원	△동물복지	인증	컨설팅	160백만	원	△인증심사	및	사후관리	장비구입	23백만	원

으로	이뤄져	있음

사업 내용 및 효과

	○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를	살펴보면	신규인증	개소는	2019년	64곳,	2020년	35곳,	2021년	67곳으

로	유동적이나,	정기교육	이수자의	경우	2019년	553명,	2020년	686명,	2021년	857명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음

<표 17>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자료: 각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서

	○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추이의	경우,	산란계와	육계,	젖소,	한우는	인증	농장	수가	점차	증가하

는	데	비해	양돈은	2020년	19개소,	2021년	16개소,	2022년	17개소로	실질적으로	감소세임		

	○ 2022년	7월	기준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농가	393개소	중	산란계	206개소(52.4%),	육계	136개

소(34.6%)로	대다수를	차지함.	염소와	오리는	각각	2015년,	2016년	인증기준이	마련됐으나,	실

제	인증받은	농가는	한	곳도	없음		

시사점 및 개선 방향

	○ 동물복지	축산농장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산란계,	육계의	신규인증은	꾸준한	증가세임.	실제	농

가에서의	동물복지	기준	충족을	지속하기	위해	정기적	점검이	이루어져야	함

	—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된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관 지정 등 추진을 위해	
예산 편성 필요	

 —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가	2023년	3월	16일 공개한	‘농장동물	복지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보고서’
에	따르면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0.7%가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에	대해	알고	있거나	들어본	적이	
있다고	답했고	응답자의	91.6%가	동물복지	인증	축산물	구매를	위해	추가비용을	부담할	의향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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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11	농장동물	복지에	관한	대중	인식이	높은	편이며	구매	욕구가	있어	예산	대폭	증액	요구됨.	양돈농가
의	경우	동물복지농장	전환에	있어	어려움으로	초기비용	부담(75.3%),	판매처	확보	어려움(32.1%)	등을	
들어	판로	확보와	함께	농가	시설전환	지원	필요12

 — 현재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농장이	없는	염소와	오리	종에	대한	연구와	유인책	마련되어야	함

	

11	 “[보고서]2022 농장동물 복지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보고서”,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2023.06.15., 
2023.06 접속	
https://www.aware.kr/wp-content/uploads/2023/03/AWARE-2022-농장동물-복지에-대한-
국민인식조사.pdf

12	 “[보고서]2022 농장동물 복지에 대한 양돈농가 인식조사”, 동물복지문제연구소, 2023.06.15., 2023.06 접속	
https://www.aware.kr/wp-content/uploads/2023/03/AWARE-2022-농장동물-복지에-대한-양돈농가-
인식조사.pdf

10.  반려동물인프라구축(자율) 
사업 

자료: 각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서

사업 개요

	○ 반려동물	인프라	구축(자율)	사업은	｢동물보호법｣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에	

근거하여	농림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2019년에	신규	편성된	국고보조율	30~50%의	계속	

사업임

	— 해당 사업은	2019년 신설 당시	｢반려동물산업육성(자율)｣이라는 이름으로 신설되었으며	2021년부터	
｢반려동물 인프라 구축(자율)｣으로 변경되었음

	○ 2019년	신설시	내역사업으로	△공공동물장묘시설	지원,	△동물보호센터	설치비	지원,	△반려동

물지원센터	건립	지원,	△반려동물	놀이	시설	지원	등의	사업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2020년부터	

내역사업으로	△동물보호센터설치비	지원만	남아있음

	— △	공공동물장묘시설	지원,	△반려동물지원센터,	△반려동물	놀이시설	지원사업은	2020년	지방	사무
로	이양됨

	— △공공동물	장묘시설	지원사업	및	△동물보호센터	설치비	지원은	농특회계에서	진행되고	있었으며	
2019년	균특으로	변경됨

	○ 해당	사업은	지자체	유기동물보호센터의	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유기·유실	동물	보호·분양	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함

 — 정부는	유실·유기동물은	증가하는	반면,	동물보호센터는	축소되고	있어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	확
대에	따른	시설	설치	부담	완화가	필요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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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및 효과

	○ 반려동물	인프라구축	사업은	지자체	보조율이	30~40%로	2019~2022년	7월까지의	실	집행내역

은	다음과	같음

 — 부처	집행률은	매년	100%인	반면	자치단체의	실	집행률은	매년	개선되고	있으나	이월액과	불용액이	
꾸준히	발생하여	기관	간의	집행률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음

 — 부처는	집행부진	사유로	착공지연에	따른	실	집행	부진으로	파악하고	있음

 — 집행	부진에	대해	국회에서는	‘지자체	보조금	교부	시	연내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예산이	비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보조금	집행관리	강화’를	주문함

<표 18>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자료: 각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서

	○ 다만	본	사업에	대한	평가지표로	제시되고	있는	것은	2022년까지는	유실·유기동물	분양	및	기증	

마릿수였으며	2023년부터는	유실·유기동물	분양,	기증률로	변경됨

 — 해당	자료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동물보호관리시스템(APMS)	자료를	활용하여	지자체	지정	동물보호
센터에서	보호	중인	유실·유기동물	중	분양	또는	기증된	유기동물의	수를	집계하여왔음

	

<표 19>`19~`23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자료: 각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서

타 부처 유사 사업과의 비교

	○ 농림부의	유기동물보호시설과	유사한	사업으로는	환경부	소관의	야생동물구조센터가	있음

 — 동물을	대상으로	한다는	큰	범위에서는	비슷한	사업이나	농림부는	유실·유기동물	및	학대동물을	대상으
로,	환경부의	야생동물구조센터는	부상	야생동물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임

 — 지원대상	또한	농림부는	시·도	또는	전년도	기준	유기동물	발생	두수	500~2,000마리	이상인	시·군·구를	지
원하며,	환경부는	전국	16개	시·도,	즉	광역	자치단체를	지원대상으로	삼고	있음

 — 사업에서	지원하는	내용으로는	농림부는	유기동물	보호시설	및	부대시설	설치비를	국비	30~40%	비율로	
지원하고,	센터운영비는	별도	지원하지	않고	사업비	부족분은	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함

 — 반면	환경부는	야생동물	구조·치료센터의	설치비를	국비	50%	비율로,	운영비를	국비	30%의	비율로	지
원하며	사업비	부족분은	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시사점 및 개선 방향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동물의	적정한	보호	및	관리를	위해	동물보호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함

 — 하지만	사업	추진배경에도	명시하였듯	사회문제로	부각된	‘반려동물	문화	및	소유자의	의식	미정립	등
에	따른	동물	학대	행위	및	유기동물	급증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근본적인	대책	없이	동물보호센터
만	늘려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향후	반려동물	인프라	구축	사업에는	하드웨어적인	인프라뿐만	아니라	의식	함양	등을	위한	교육	인프
라,	즉	소프트웨어를	구축하는	것도	사업의	내용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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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축산물수급관리 사업  

자료: 각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서

사업 개요

	○ 본	사업은	축산발전기금	일환	사업으로	축산법,	낙농진흥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법적	근거	하

에	국고	보조율	30~100%로	이루어져	있음

 — 사업시행	주체는	시·도지사,	시·군·구의	장	등	지자체(생게	및	소득안정/	학교	우유급식/	계란유통	시
설현대화)	포함	낙농진흥회(낙농통계관리시스템),	농협중앙회(축산물수급안정	위탁),	축산물품질평가
원	등임

	— 2023년 계획안 내역사업 별로 지원 금액을 살펴보면 학교우유 급식 사업이 가장 높은 지원을 받고 있
음

 

<표 20> 내역사업명에 따른 지원 금액 및 지원 비율

자료: 각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서

 — 우유급식	대상	65만	명에	250일	동안	200ml	우유(480원)	지급	비용의	60%를	지원하는	것이며,	학교	
우유급식	지원	시스템	운영비	등	명목으로	2.4억원이	포함되어	있음.	축산물	수매·비축	목적의	축산물
수급안정	민간위탁	사업은	전년과	동일하고,	송아지	생산	안정	및	국산	유제품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인	
민간경상	사업의	경우	32여억	원	정도가	감축되었음

	○ 궁극적으로	소,	돼지,	닭,	우유	등	수급과	가격을	안정화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이며	그	기반이	

되는	유통시설	현대화,	수급	상황	데이터	관리	등에	예산이	편성돼	있음



4544 대한민국 동물복지 사업과 예산 현주소 Ⅱ 회계/기금별3개년 사업분석

사업 내용 및 효과

	○ 최근	5년간	달성한	성과지표는	크게	분유	재고량,	한우	가격	변동계수이며,	성과지표	외의	사업

추진	실적을	보면	농가	생계·소득안정	자금	지원	등이	있음

 — 국산	우유가	남아도는	상황에서	외국산	우유	수입도	증가하는	추세임.	과거	분유	재고량	근거로	산출
하여	제시된	달성도를	보면	1만	톤	이상의	재고가	발생한	바(`20)	있으며	평균적으로	7천	톤	이상의	재
고량이	발생하고	있음.	외국산	우유	수입	현황을	보면	지난	2016년	1,214t에서	2021년	1만	982t으로	
800%	이상	폭증하였음13	

<표 21> `19~`23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자료: 각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서

13	 	“우유 재고 넘치는데 수입 급증...원유가격연동제 뭐길래”, 한국경제TV, 2021.08.12., 2023.05 접속	
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108120170

시사점 및 개선 방향

	○ 축산물수급안정(낙농업	안정화)	명목	하에	81년부터	무려	40년간	우유	급식	제도가	유지되어	왔

음.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우유를	마시지	않는	학생들이	늘어나면서	본	제도의	실효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제도적	강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

음

	— 우유 급식에 의한 포만감으로 급식을 먹지 않거나 남는 우유 대부분이 폐기되고,	우유를 소화하지 못
하는	유당불내증	또는	우유	알레르기	등	학생이	겪는	문제를	등한시한	강제성이	여전하다는	현직	영양	
교사들의	지적	제기됨

	— 이미 우유가 아닌 다른 식품을 통해 필수 영양소를 공급받는 현실에서 우유로 인한 영양소 과잉과 각	
수급자	건강상	부작용	등으로	우유	무용론은	이미	사회적으로	언급된	바	있으며	우유의	생산	과정에서	
반복적인	젖소의	강제	수정,	임신,	출산	등	비	인도적	방식에	대한	사회	반감이	고조되며	아몬드	우유,	귀
리	우유	등	대체식품	소비가	느는바	정부의	우유	급식제도에	대한	재고	및	학생들의	우유섭취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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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말산업육성지원/ 말산업 
육성지원(융자) 사업 

자료: 각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서

사업 개요

	○ 본	사업은	외국농업과의	경쟁	심화	FTA	체결	등	시장개방	대응	및	농업	경쟁력	강화	명목으로	｢

말산업육성법｣에	근거한	계속	성격의	사업

	○ 2006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는	`19년	31,063백만	원,	`20년	27,907

백만	원,	`21년	23,158백만	원,	`22년	21,994백만	원,	`23년	예산(안)은	19,725백만	원으로	점차	

감소	추세임

	○ 보조와	융자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국고	보조율은	20~100%,	융자율은	30~100%임

	○ 사업시행	주체는	지자체,	한국마사회	등이고,	사업	수혜자는	지자체,	마사회,	대학,	농업	법인	단

체,	농업인,	일반인	임

	○ 주요	사업은	△말산업	저변확대,	△말산업기반	조성,	△말산업	경쟁력	강화,	△말산업	지속발전	

지원으로	이루어져	있음.	‘말의	생산	사육	조련	유통	이용’	등을	통해	일자리	및	농촌	경제	활성화

와	국민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하고	있음

사업 내용 및 효과

	○ ｢말산업육성법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에	따라	정부는	말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

다	수립함.	제3차	말산업육성	종합계획에	따르면	승마산업	육성을	위해	1)	즐기는	말문화	확산,	

2)말산업	가치	창출	확대,	3)말산업	사회공헌	강화	등	3대	전략과	9대	과제	추진	계획을	공표함

	○ 코로나19	바이러스	여파로	경주마	경매	시장	침체에	따른	생산	농가	지원금	확대	편성.	생산한	

말을	경매	상장시킬	때	육성조련	성과를	기반으로	지급하는	경매유통장려금(약19억	원)의	지원	

규모를	늘리고	국산마	경주성적을	근거로	지급되는	생산	장려금(약33억	원)에	경매유통	활성화

를	위한	경매	참여마	인센티브	신설14

	○ 승마	저변확대,	말산업	일자리	확충	등	말산업	육성을	통해	국민	삶의	질	향상	및	농촌	경제	활성

화	도모	기대

	○ 2019년~2022년	7월까지의	실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음

	— 실	집행률이	2019년~2021년 평균	80%를 밑도는 상황이지만 최근	3년간 해당 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
평가가 없음

	

14	 	“마사회, ‘말산업’ 선도기업으로 도약 기대”, 한국농촌경제신문, 2022.12.12., 2023.06 접속	
http://www.kenews.co.kr/news/article.html?no=82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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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자료: 각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서

	○ 성과지표로	정기	승마인구	증가수만	제시되어	있음.	전년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은	2019년도	

기승능력인증제,	2020년도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규	및	개보수	지원	등으로	확인	가능

	○ 2019년도에	107.8%	달성도를	기록했으나	2020년도에는	76%로	크게	떨어진	후	2021년도에는	

목표를	약	20%	낮추어	달성도	116.6%를	기록함	

	○ 말의	전	이용	과정에	대한	체계적	이력	관리를	위한	정기실태조사	시행	및	말	이력	정보	현행화

와	관리	강화를	위해	마사회	말등록원의	기능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경주마	퇴역건수,	전환용도	

등	말의	관리	체계에	대한	성과	달성도가	제시되어야	함.	더	나아가	경주	퇴역마의	재활,	휴양,	위

탁	관리비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	후	지원	건수	또한	성과지표로	제시할	필요성이	있음

<표 23> `19~`23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자료: 각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서

시사점 및 개선 방향

	○ 말산업	가치	창출	향상	및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경쟁력	확보	목적으로	2006년부터	추진된	

사업이면서	2011년도	제정된	말산업	육성법에	근거하는	만큼	말산업	육성에	상당한	예산이	투입

	— 승마산업 규모,	승마시설,	승마산업 일자리는	2017년도부터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말	사육두수	및	승
마	산업	사업체는	유지된	상황.	생산되는	말의	생산	두수를	관리하고	그	수를	점차	줄여가야	함

	— 전체	197.25억 원 예산 중 경주	퇴역마	활용지원에	대한	예산은	4.3억	원,	전체	예산의	약	2.18%로	턱
없이	부족한	상황이며	퇴역마에	대한	인도적	고려가	전무한	상황

	— 용도 미정으로 분류되는	퇴역마	비중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로	말	이력제를	의무화해	퇴역	경주마의	용
도	전환	이후	최종용도를	파악하는	노력을	해야	함

	— 정부는 적절한 사육 및 관리의무 준수,	기증과 분양 등 적정한 보호 관리를 통해 경주 퇴역마를 포함
한 모든 사육마들의 복지를 증진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국가 등을 위하여 봉사하거나 국민의 복지증진
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한 동물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함

	— 경주	퇴역마	활용지원을	말고기	소비촉진,	말고기	등급판정제도,	말	부산물	활용	개발	등으로	한정하기
보단	퇴역	경주마	보호	관리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함

	— 따라서 본 사업 예산 규모를 점진적으로 감축하되,	경주 퇴역마의 보호 관리 지원을 위한 경주	퇴역마	
활용지원	예산	비중을	높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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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가축위생방역지원 사업 

자료: 각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서

사업 개요

	○ 해당	사업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운영을	지원해	체계적이고	강도	높은	방역활동을	추진하고	

공동방제단	운영	지원과	방역직	인건비	지원으로	축산농가의	방역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는	2019년	58,138백만	원,	2020년	62,899백만	원,	2021년	63,501백만	원,	
2022년	62,413백만	원,	2023년	63,817백만	원으로	대체로	증가세임

 — 지원	형태는	보조이며	국고	보조율은	민간	100%,	지자체	50~60%의	계속	사업임.	시행	주체는	가축위
생방역지원본부,	지자체,	농·축협이고	수혜자는	축산농가임

	— `23년 예산안은	△방역본부	운영지원	△방역본부	자산취득	△방역직	인건비	△공동방제단으로	이뤄
져	있음

사업 내용 및 효과

	○ `19~`23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는	구제역(소)	항체	양성률,	구제역(소,	돼

지)	백신	항체	양성률로	설정돼	있음

	— 2019~2023년 매해 목표를	100%	이상 초과 달성하고 있음.	AI	방역사업(시료채취 실적)은	2019년	
612,234점,	2020년	782,462점,	2021년	1,097,264점으로 점차 늘고 있고,	구제역 검사시료 채취도	
2019년~2021년 매해 목표를 달성해 가축전염병 사전 예방에 기여함

 —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편성된	예산에	대해	직접	연관성	있는	성과지표는	없음

<표 24> `19~`23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자료: 각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서

시사점 및 개선 방향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소속	가축방역사는	무기계약직(공무직)이	95.7%로	정규직인	일반행정

직은	4.3%에	불과해	낮은	처우로	이직률도	높아	개선	필요함.	방역	허점으로	직결되고	있어	가

축전염병	예방	차원에서도	예산	확보	필요15

 — 반려동물	영업장의	경우,	동물복지	저하를	방지하고자	‘개	또는	고양이	50마리당	1명	이상의	사육·관
리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와	같이	동물	마릿수	당	인력	기준이	정해져	있음.	그에	비해	가축방역사는	1
명당	농가	360곳,	동물	91만	마리를	관리하고	있어16	사람과	동물	모두의	건강에	영향을	미쳐	적정한	인
력	설정과	증원되어야	함

15	 “가축전염병 무섭게 퍼지는데… 방역사들 인력난·푸대접에 비명”, 서울신문, 2022.12.25., 2023.06 접속	
https://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1226010012

16	 “방역사 1명당 가축 91만마리…무너지는 살처분 ‘최후의 방어선’”, 한겨레, 2019.02.23., 2023.05 접속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8328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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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원유소비활성화 사업 

자료: 각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서

사업 개요

	○ 본	사업은	국산	원유를	사용한	치즈	등	유제품	생산	활성화로	FTA	확대	등	개방화에	따른	국내	

원유수급	안정에	기여하고	국산	유제품	생산	사업을	육성하는데	목적을	둠

 — 지난	2016년	한·뉴질랜드	FTA	체결에 따른 낙농 분야 피해대책 사업으로 시작되었으며 유제품 생산
을 위한 원료구입비,	유통·판매	등	자금을	융자로	지원하는	사업임

 — 융자율	100%로 지원되며,	사업시행 주체는	(사)낙농진흥회,	사업 수혜자는 유가공업자(목장유가공업
자 포함)임

사업 내용 및 효과

	○ 원유소비활성화	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23년 예산안 기준으로 유가공업자 지원 총액	90억 원임.	주요 사업은	△원유구입비,	△시장개척비,	
△유제품	개발	및	R&D	사업으로,	원유구입비에	69억	원,	시장개척비	12억	원,	유제품	개발	및	R&D	비
용에	9억	원이	책정되어	있으며	최근	5년간	투입된	총사업비는	19년부터	21년까지	매년	100억	원이었
으나	22년부터	90억	원으로	삭감되었음

	— 2019년부터	5년간 성과 달성도를 보면 성과지표는 크게	2개로,	①치즈생산용	국산원유투입률과	②가
공유제품	생산용	국산원유투입률로	나뉘어	있음.	국내	원유생산량	감소	추세	등으로	치즈	원유	투입량	

감소	추세임을	고려하여	목표치를	설정하고	있으며	전체원유생산량	대비	치즈용으로	국산원유	투입량
을	나눠	백분율로	표기하나	달성도는	100%에	못	미침

<표 25> `19~`23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자료: 각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서

	○ 성과지표	이외	실적을	보면	지난	21년,	1개소에	치즈·분유용	원유	구입	및	소비촉진	홍보비로	

100억	원	집행,	지난	22년	동일한	비목으로	2개소에	100억원	집행하였음

시사점 및 개선 방향

	○ 저출산	등	여러	요인으로	1인당	우유	소비량은	감소	추세지만	치즈,	버터	등	유제품에	대한	1인	

소비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1인당	음용유(우유)	소비량은	2001년	36.6kg에서	2021년	31.9kg으로 감소했지만 치즈,	발효유,	버터 등	
가공 유제품	1인당 소비량은	2001년	63.9kg에서	86.1kg으로 증가함.17	그러나	증가하는	가공	유제품	수
요를	감당하기	위해	유제품	수입량은	2001년	65만	톤에서	2021년	251만	톤으로	4배	가까이	급증함.	그	이

17	 낙농진흥회, ‘유통소비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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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로	국내	원유가보다	수입산	원유가가	절반	정도로	저렴하고,18	홀스타인종(Holstein)을	주로	사육하는	
국내	낙농업의	특징19이기	때문임

	—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유제품 수입의 급증으로 최근 정부는 치즈와 버터 등	유단백	함량이	높은	저지
(Jersey)	소	수정란을	도입하여	국내산	원유를	이용한	유가공품	생산을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
음.20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새로운	외래종	수입이	과연	올바른	방안인지	장기적	관점에서	
재고가	필요함	

	— `20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가 미흡(78.4)으로 나옴에 따라 예산의	10%	감액 결과가	제시되었
다는	것은	사업의	집행률뿐만	아니라	실효성	측면에서	미흡한	사업이라는	판단임.	90억~100억	원이라
는	적지	않은	나라	재정이	투입된	본	사업	자체에	고찰과	획기적인	개선	방안	강구	필요함

	○ 정부는	본	사업으로	치즈·분유용	원유	구입	및	소비촉진	홍보에	기여했다고	총평하고	있지만	치

즈	생산용	국산	원유투입률	및	치즈	제외한	가공	유제품	생산용	국산원유투입률	외의	성과지표

는	제시되고	있지	않음	

	— 매년 진행되는 만큼 홍보의 성과가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지 최소한의 지표가 필요함.	정량·정성적	평
가가	필요함

	— 또한 지난	3개년 사업에 해외 유명제품 벤치마킹 및 국내 소비자 입맛에 맞는 한국형 유제품 개발과	
소비자 반응조사 등이 진행된 것으로 되어 있어 진행 과정 및 결과를 투명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음	

	

18	 2022년 기준 국산 원유 가격은 리터당 999원, 수입산 가공유 국제가격은 리터당 400~500원 선 	
(출처: “위기의 낙농업...”신품종 도입 등 출구 찾는다!“, 굿뉴스통신, 2022.12.01., 2023.05 접속	
http://www.goodnewsagency.kr/news/articleView.html?idxno=84048 

19	 홀스타인종에서 생산된 우유는 지방, 단백질 함량이 적어 치즈나 버터 등 유가공품을 생산하는데 불리 
20	 농림축산식품부,“갈색 젖소 ‘저지종’ 본격 도입, 고부가가치 유가공품 생산으로 낙농 경쟁력 강화”,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3.01.17., 2023.06 접속	
https://www.mafra.go.kr/home/5109/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aG9tZSUy
Rjc5MiUyRjU2NTE0NCUyRmFydGNsVmlldy5kbyUzRg%3D%3D

15.  축사시설현대화(융자) /  
축사시설현대화  

자료: 각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서

사업 개요

	○ 본	사업은	한-미,	한-EU,	영연방	FTA	체결	등	시장개방에	대응하기	위한	자유무역협정(FTA)이

행지원기금	사업임.	축산업	진흥	프로그램의	일환이며	계속	성격의	사업

 — 보조와	융자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국고	보조율은	30~100%,	융자율은	30~80%임

	— 사업시행 주체는 시도지사,	시군구의 장,	농협경제지주,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	등임

	— 2009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24년까지 추진 예정임.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는	`19년	219,051
백만 원,	`20년	200,163백만 원,	`21년	191,222백만 원,	`22년	168,783백만 원,	`23년 예산(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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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525백만 원으로 점차 감소 추세임

	○ 주요	사업은	△축사시설	개선,	△ICT	융복합시설	지원,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	△젖소	우량우	

목장	조성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음.	스마트화를	기반으로	한	축산	시스템	확산으로	가축사육의	

수익성	제고	및	축산의	안전,	환경,	질병	예방을	고려한	구조개선	유도를	기대하고	있음

사업 내용 및 효과

	○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시설현대화(`21년	우량송아지생산	비육시설지원	사업이	일부로	통합되고	융자로	전환됨),	CCTV	등	
방역인프라	구축,	ICT시설설치	지원,	농가	장비도입	및	데이터	등	컨설팅	지원,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관
리,	스마트	축산단지	관제시설	등이	있음

 — 스마트	축사의	현황은	지난	2014년	23호에	불과하던	게	2021년	기준	4,700호(전체	15.6%)로	집계되고	
있음.	정부는	`27년까지	2.3배인	11,000호로	늘린다는	것이	목표라고	밝히면서(10곳	중	3곳	스마트화)	
그	성과로서	양돈	농가의	경우	출하두수와	‘상’등급	출현율이	향상되었으며	사료	요구율은	감소했다는	결
과가	언론을	통해	알려짐21

<표 26>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자료: 각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서

21	 “사전컨설팅으로 스마트 축사 꼼꼼하게 지원”, 영농자재신문, 2018.06.14, 2023.05 접속	
http://www.newsfm.kr/news/article.html?no=2924

<표 27> `19~`23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자료: 각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서 

	○ 성과지표로	지원	농가	돼지(모돈)	출하두수,	산란계	산란율,	젖소	우유	생산량	및	개보수	시설	개

소로	제시됨	

시사점 및 개선 방향

	○ 사료	자동급이기,	음수	관리기	등	“생산성	향상”	중심의	장비	보급이라는	점에서	악취	저감,	질병	

예방	등과	연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22년 악취 주된 원인 통계에서‘축사’가 전체의	55%(응답자	538명)
를 차지함	

	— 또한 컨설팅에 있어서 농가들이	ICT	장비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현실에 고도의 기술을 지닌 노하우
와 지식을 전수할 컨설턴트도 국내에	40여 명에 불과한 실정이고 컨설팅은 장비 소개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옴22

	— 성과지표 측면을 보면 증가하는 사육두수에 비례하여 악취,	분뇨 문제나 가축전염병 확산에 따른 살
처분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악취 및 분뇨의 효과적 저감과 가축전염병 예방 여부가 성과지표로
서 제시되어야 함

22	 “스마트축산, 어디까지 왔나”, 축산신문, 2019.03.13., 2023.05 접속	
http://www.chuksannews.co.kr/news/article.html?no=159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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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아가 동물복지농장 지원에 대한 정부의 정책을 확장하고,	그 방안을 확대해 나가야 함.	단순 생산성	
효율 측면만을 강조하는 것은 개도국 정책에 지나지 않음.	정부는 축산업에도 동물복지를 강화하겠다
는 입장을 밝히지만 여전히 현상 유지에 그침.	스마트농장 자체는 복지농장이 아닌바 공장식 관행 축
산 형태는 개선되지 않고 있는 근본적 한계가 있음.	본 사업은	2024년까지 추진될 예정인바 내년도	
사업 예산을 큰 폭으로 감축하고 동물복지농장 시설 개선 및 판로 확보 등에 예산을 투여하여 지원 규
모를 늘리는 방향이 요구됨

	— 우선 지원하는	<`20~`24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을 통해 동물복지
기준에 따른 사양 방식,	축사 시스템 개발 및 보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지난	2018년	동물복
지형	전환	농가에	대해	예산을	우선·우대	지원한바	`24년	예산안에	해당	지원사업	예산을	확대	편성해
야	함	

	○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해	22~24년	예산을	현	예산대비	높은	수준으로	감축할	필요성	및	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한	축산농가의	수요	파악에	대한	사업	대상자	및	보조율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	

등	사업방식변경	및	감축이	제시된	만큼	해당	사업의	전체적	검토가	요구됨

Ⅲ  
2024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주요 사업 예산 

분석 개요23

23	 본 분석은 2023년 11월 1일 국회에서 진행된 제11회 2024 나라예산 토론회에서 발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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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복지 전무한 
말산업육성지원 사업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실, 축산발전기금, 말산업육성지원 / 

말산업육성지원(융자) 

▋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2년�

결산

2023년 예산 2024년

본예산 추경 요구안 정부안

말산업육성지원 21,677 19,725 19,725 21,060 16,482

 ·보조 21,437 19,605 19,605 19,824 15,383

 ·융자 240 120 120 1,236 1,099

	— 사업내용:	말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 및 농촌경제 활성화 목적으로	△말산업 저

변확대,	△말산업 기반 조성,	△말산업 경쟁력 강화,	△말산업 역량강화 지원으로 이루어져 있음

▋ 문제점

	— 승마산업 규모,	승마시설,	승마산업 일자리는	2017년도부터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말 사육두수 및	

승마 산업 사업체는 유지된 상황.	생산되는 말의 생산 두수를 관리하고 그 수를 점차 줄여가야 함

	— 전체	16,482백만 원 예산 중 경주 퇴역마 활용지원에 대한 예산이 포함된 말산업 경쟁력 강화에는	

1,078백만 원 배치돼 전체 말산업 예산의 약	6.54%으로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며 경주 퇴역마에 대

한 인도적 고려가 전무함

▋ 의견: 72백만 원 증액

	— 퇴역 경주마에 대한 경제적 이득을 기반한 활용 측면보다 퇴역 경주마 보호시설 등과 같은	’말 복지‘	

향상을 위한 재활 지원과 보호 예산의 추가 편성을 요구함

(단위: 백만원)

2022 2023(’23.7월말) 2024
계획안

계획액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당초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기능별 분류(합계) 21,994 21,994 21,677
[18,531] 317 19,725 19,725 19,725 18,817

[8,146] 19,725 18,817
[8,146] 16,482

· �말산업 저변확대 10,195 9,585 9,585
[8,310] - 9,325 9,325 9,325 8,786

[4,554] 9,325 8,786
[4,554] 7,725

· �말산업 기반조성 4,854 5,890 5,650
[4,509] 240 4,420 4,420 4,420 4,069

[979] 4,420 4,069
[979] 4,219

· �말산업 경쟁력강화 1,024 1,195 1,153
[1,065] 42 1,150 1,150 1,150 1,132

[504] 1,150 1,132
[504] 1,078

· �말산업 역량강화 
지원

5,921 5,324 5,290
[4,646] 34 4,830 4,830 4,830 4,830

[2,108] 4,830 4,830
[2,108] 3,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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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처분된 동물에 대한 
관리 강화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가축사체처리지원 

▋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2년�

결산

2023년 예산 2024년

본예산 추경 요구안 정부안

가축사체처리지원 8,355 9,769 - 2,930 2,930

	— 사업내용:	매몰지 환경관리 강화 등을 목적으로	△가축사체처리지원,	△가축매몰지 관리·소멸,	△살

처분가축처리 시설·장비 지원으로 이루어져 있음

▋ 문제점

	— 수년 전 매몰됐던 가축 사체가 폭우 등으로 드러나는 경우 다수 발생하면서 침출수 우려도 큼.	매몰

지 발굴 및 소멸률은 지속적으로 관리 필요

	—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 지침’을 보면 지자체는 처리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해야 하지만 렌더링 과정	

모니터링 부실,	살처분 가축 불법 매립 의혹 등 여러 문제점 지적됨

	— 지난	3년간 부처 평균 집행률은	88.7%인데 반해 보조기관의 실 집행률은	20%대로 실 집행률을 제

고할 수 있도록 해야함

	— 살처분가축처리 시설 장비 확대	(고정식 렌더링 기계 설치지원),	매몰지 관리 소멸 절차 및 방법 구체

화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사업으로	예산	확보	필요

▋ 의견: 증액

	— 세부사업의 전체 규모는 유지하면서 렌더링 과정 모니터링,	살처분	가축	불법	매립	모니터링에	대한	

예산	추가	확보	필요	 	

가축전염병 발생 방지를 
위한 예방책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가축백신지원

▋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2년 결산
2023년 예산 2024년

본예산 추경 요구안 정부안

가축백신지원 49,810 49,917 49,917 49,535 49,535

구제역 예방약 등 지원 47,900[42,160] 48,198 48,198 48,198 48,198

말 예방백신 등 지원 1,910[1,910] 1,719 1,719 1,337 1,337

	— 사업내용:	구제역 발생 및 확산 방지,	체계적인 말 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예방백신 및 전염병 모니터

링 지원 목적으로	△구제역	예방백신,	△말	예방백신	등	지원으로	이루어져	있음

▋ 문제점

	— 구제역 예방약 등 지원의 보조금 지원 비율은	35~100%인데 비해 말 예방백신 등 보조금 지원의 지

원 비율은	70%로 말 예방백신 등 지원에 대한 적절한 지방비 및 자부담 비율을	｢가축전염병 예방

법｣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검토 필요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3조(비용의지원)	제3항에서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구제역,	고병원

성 조류인플루엔자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하여 소요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을 추가

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최근 구제역 발생의 원인이 비체계적이고 전문적이지 않은 백신 배포 행위와 유통 문제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전문가집단으로부터	제시되고	있음24		

24	 [구제역, 농가를 덮치다] “이원화된 백신 접종 시스템·유통 문제 개선 시급”, 한국농어민신문, 2023.05.19., 
2023.09 접속 https://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8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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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 유지

	— 세부사업의 전체 규모는 유지하면서 지원 사업 내 접종 시술비에 대한 사업비 증액 필요

	—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백신	도입	검토	및	예산	확보	필요

 — 말	예방백신	지원에	대한	자부담	비율	증가	필요

	

국민 인식 못 따라가는 
동물복지농장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동물복지축산인증

제활성화 

(단위: 백만원)

구분
2022년 

결산

2023년 예산 2024년

본예산 추경 요구안 정부안

동물복지축산인증제활성화 1,070 980 980 980 802

▋ 현황

	— 사업내용:	동물복지축산인증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신규 인증신청 농가 및 기 인증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소비자인 국민들을 대상으로 동물복지 축산물의 홍보 등을 지원함.	｢동물보호법｣에 근거

한 사업으로,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 기준)는	`20년~`22년	1,095백만 원으로 동일하나,	

`23년	980만 원,	`24년	802만 원으로 점차 감소세

▋ 문제점

	—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추이를 보면,	산란계와 육계,	젖소,	한우는 인증농장 수가 점차 증가세임.	반

면 염소,	오리의 경우 각각	’15년,	‘16년 인증기준 마련됐으나,	실제 인증받은 농가는 한 곳도 없음.

<표 >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실적(단위: 개소)

연도 2020 2021 2022 2023

산란계 168 190 223 233

육계 97 131 145 148

양돈 19 16 18 20

젖소 13 26 31 31

한우 - 1 6 6

누계 297 364 423 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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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4월	2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동물보호법 제64조(인증농장에 대한 지원 등)는 인증농장의 생

산물 판로개척을 위한 상담·자문 및 판촉,	그 밖의 인증농장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추가 지원토록 하는 등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나	’24년 예산은 오히려 전년 대비 축소됨.

	—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가	`23년	3월	16일 공개한	’농장동물 복지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보고

서‘에 따르면 설문조사 응답자의	70.7%가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에 대해 알고 있거나 들어본 적

이 있다고 답했고 응답자의	91.6%가 동물복지 인증 축산물 구매를 위해 추가비용을 부담할 의향이	

있다고 함.	반면 양돈농가의 경우 동물복지농장 전환에 있어 어려움으로	초기비용	부담(75.3%),	판

매처	확보	어려움(32.1%)	등을	들어	판로	확보와	함께	농가	시설전환	지원	필요.

▋ 의견: 대폭 증액, 장기적인 예산 투입 필요

	— 동물복지와 동물권에 대한 시민 인식 향상과 요구에 맞춰 축산농가의 동물복지 축산농장으로의 전

환을 위한 전폭적 지원,	동물복지인증 컨설팅 비용 및 홍보,	교육 콘텐츠 개발 사업 예산 전년수준 유

지 필요.	

	

농장동물 전염병 최선의 대응은 
‘예방’!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가축방역대응지원 

▋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2년 

결산

2023년 예산 2024년

본예산 추경 요구안 정부안

가축방역대응지원 111,614 128,741 99,463 97,789 96,433

· 긴급방역비 3,983[3,983] 4,000 4,000 4,000

· �공중방역수의사 �
직무교육 등 45[45] 61 61 53

· 수의사 연수교육 등 2,010[1,748] 3,458 3,458 -

· 예방약품 등 지원 81,179[75,177] 77,124 77,124 78,630

· 방역장비 등 지원 13,934[5,891] 9,785 9,785 8,555

· 소독자원 지원 10,303[10,299] 5,035 5,035 5,195

	— 사업내용:	구제역·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

적으로	△긴급방역비,	△공중방역수의사 직무교육 등,	△예방약품 등 지원,	△방역장비 등 지원,	△

소독자원 지원으로 이루어짐

▋ 문제점

	— 2024년도 가축방역대응지원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은	’예방약품	등	지원‘으로	총예산

의	약	80%를	차지함.	구제역과 같은 감염병을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해 결과적으로 대규모 살처분을	

막기 위해서는 시기에 따라 정확한 접종이 요구됨.	그러나	2023년	5월 국내에서	4년 만에 구제역이	

발생하며 방역 소홀이 문제로 지적됨

	— 거의 매년 발생하는 고원병성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백신 도입 예산은 편성돼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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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인권위원회의 가축매몰(살처분)	참여자 트라우마 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277명	

중	83.7%가 살처분 작업의 노동 강도가 힘들거나 매우 힘든 수준이라 답했으며,	살처분 이후 작업과	

관련된 정신적,	육체적 치료나 상담이 있다면 참여할 의사가 있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70.2%였음.25	

수천만 마리 동물이 살처분 당하는 현장에서 함께 고통받는 노동자들의 심리 치료비 지원을 위해 책

정된 예산은 현재	20명분에 불과함

▋ 의견: 3,030백만원 증액

	—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동물과 농가,	살처분	참여자의	심각한	피해를	막기	위해	전년	수준	예산	편

성	필요

	

25	 국가인권위원회, 2018년 2월 26일, “가축매몰(살처분) 참여자 트라우마 현황 실태조사”

살처분은 정답이 아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살처분보상금 

▋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2년 

결산

2023년 예산 2024년

본예산 추경 요구안 정부안

살처분보상금 74,389 50,215 50,215 100,215 100,215

	— 사업내용:	가축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해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의심되는 가축 및 오염	

물건의 살처분(폐기)에 따른 보상금 지급이 주목적으로	△살처분 보상금,	△기립불능 가축 폐기 보

상금,	△폐업지원금 등으로 이뤄져 있음

▋ 문제점

	— 현행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근거한 살처분 제도는 살처분 결정 및 집 행상의 문제,	살처분 참여자에

게 미치는 피해의 심각성,	토양 및 지하수 오염 등	2차 환경오염문제,	방역을 위한 예산 및 자원 배분	

등에 있어서의 왜곡 발생,	농촌지역에 미치는 사회적·경제적 영향 등이 문제로 제기됨.26	무엇보다	

농가와 농장동물이 입는 피해가 심각함

	— 정밀한 역학조사 없이 과도하게 추진된 예방적 살처분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	2018년 국내	ASF	

발생 초기 김포,	파주,	연천의 행정구역 내 모든 돼지를 예방적으로 살처분하였고	2020~2021년	AI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3km로 광범위하게 고수하며 지급된 보상금은 예산액 기준	2020년	75,000백

만 원,	2021년	59,930백만 원으로 상당하나	2022년	55,795백만 원,	2023년	50,215백만 원으로 점차	

감소 추세에 있음.	반면	2024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배가량 증액돼 살처분 보상금의 연도별 실집행	

내역을 상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

	— 공장식 축산 시스템 아래 바이러스 변이 가능성이나 가축전염병 발생 시 대규모	살처분	한계는	여전

해	정부의	전향적이고	장기적인	관련	정책	마련	필요

26	 함태성, 2019, 우리나라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가축 살처분 제도의 문제점과 입법적 개선방안,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2(1), 535-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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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 전년도 수준으로 삭감 필요

	— 가축전염병에 대한 사전예방적·과학적 방역체계 구축을 위해 예산을 늘리고 과도한 살처분으로 인

한 보상금은 줄여나가야 할 것	

국제경쟁력 확보하려면 
원유소비 대신 비건소비로 
전환해야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FTA기금, 원유소비활성화 

▋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2년�
결산

2023년 예산 2024년

본예산 추경 요구안 정부안

원유소비활성화 9,000 9,000 9,000 9,000 7,000

	— 사업내용:	국산 원유를 사용한 치즈 등 유제품 생산 활성화로	FTA확대 등 개방화에 따른 국내 원유	

수급 안정,	국산 유제품 생산 사업의 육성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100%	융자 지원 사업

▋ 문제점

	— 1인당 음용유(우유)	소비량은	2001년	36.6kg에서	2021년	31.9kg으로 감소했지만 치즈,	발효유,	버

터 등 가공 유제품	1인당 소비량은	2001년	63.9kg에서	86.1kg으로 증가함.	증가하는 가공 유제품 수

요를 감당하기 위해 유제품 수입량은	2001년	65만 톤에서	2021년	251만 톤으로	4배 가까이 급증하

였는데 주요 이유 중 하나는 치즈나 버터 등 유가공품 생산에 불리한 국내 낙농업 특징에 있음

	— 이에 정부가 올해	1월 치즈와 버터 등 유담백 함량이 높은 저지(Jersey)소 수정란을 미국으로부터	

도입하여 국내산 원유를 이용한 유가공품 생산,	확대 계획을 발표함.	해외 유제품 수입량이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외래종을 유입,	사육한다는 것이 장기적 관점에서 올바른 방안인지 신중히 검토

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의 채식 인구는 약	250만 명(21년 기준)으로 비건 식품 소비가 꾸준히 늘면서 대체유제품 시장

이 큰	EU와의	FTA	체결로 경쟁력에 도전받는 가운데 원유소비활성화 사업 자체에 대한 재고와 추

세에 따른 전략 변화가 불가피함27	

27	 대체유제품 선두국가 독일의 경우 `21년 기준 902백만 달러로 한화 1조원 수준의 규모. “유럽 비건 시장의 
현황 및 한국 식품 진출전략”,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파리지사, 20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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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평가	면에서	2020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는	미흡(78.4)으로	나오면서	예산의	10%	감액	결

과가	제시되었다는	것은	사업	집행률뿐	아니라	실효성	측면에서	미흡한	사업이라는	평가로	볼	수	있음.	

그간	90~100억	원에	달하는	나라	재정이	투입된	본	사업	자체의	전환이	요구됨

▋ 의견: 유지 또는 감액

	— 70억 원 예산 유지하면서 대체유제품 생산 목적으로 제품 개발 및	R&D	비용에 포션을 늘리거나 기존	
원유소비활성화 사업을 전면 재고하면서 공격적 감액이 요구됨	

	

동물복지농장에 시설지원 비율  
50% 이상 편성하라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실, FTA기금, 축사시설현대화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2년 결산
2023년 예산 2024년

본예산 추경 요구안 정부안

축사시설현대화 170,949 148,525 148,525 165,173 139,643

민간경상보조 6,246 6,981 6,981 9,787 6,716

자치단체자본보조 51,136 42,817 42,817 34,957 32,932

기타민간융자금 113,567 98,727 98,727 120,429 99,995

	— 사업내용:	△축사시설 현대화,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사업,	△젖

소 육성우 전문목장 지원 사업을 주축으로 하며 국가보조	30~100%,	융자	30~80%	지원하는 사업.

문제점

	— 축사시설 개선 사업은 대체로 사료 자동 급이기,	음수 관리기 등	“생산성	향상”	중심의	장비	보급이라

는	점에서	악취	저감,	질병	예방	등과	연계가	부족함.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악취의 주된 원

인 통계에서	‘축사’가	전체의	55%를 차지함.(22년 기준)	또한	ICT	장비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현실

에 고도의 기술을 지닌 노하우와 지식을 전수할 컨설턴트 인력풀이 협소하고 컨설팅 자체도 장비 소

개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있음

	— 정부는 축산업에도 동물복지 강화를 표명함에도 공장식 관행 축산 형태는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관

행 축산의 생산성 증대를 위한 시설 지원이 본 사업을 통해 주되게 이루어짐

	— 정부는	<`20~`24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을 통해 동물복지 기준에	

따른 사양방식,	축사 시스템 개발 및 보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22년 기준으로 지자체 보조

로	511억 원 이상,	민간융자금으로	1천	130억 원 이상이 투입되었으나 동물복지 측면의 개선이 실제	

이루어졌는지 등 그 결과가 전혀 드러나지 아니함

	— 주요 외부지적으로	“사업방식을 변경하거나 감축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음.	가축사육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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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을 개선하는 목적이 안전,	환경,	질병 예방뿐만 아니라 동물 복지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

로 사업 방식을 전면 전환해야 함

▋ 의견: 유지

	— 내역사업 별 지원대상 농장에서 동물복지농장 비중을 늘리고 우선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축

산농가들의 동물복지농장 전환율을 높이는 유인책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음

	

무용론 고조되는 정부의 
우유급식 대폭 감액하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축산정책관실, 축산발전기금, 축산물수급관리 

▋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2년 

결산

2023년 예산 2024년

본예산 추경 요구안 정부안

축산물수급관리(보조) 103,774 93,920 96,043 117,147 101,949

	— 사업내용:	축산발전기금 사업으로	△축산물수급관리(보조),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	△낙농통계관

리시스템운영,	△학교우유급식,	△계란유통센터시설현대화,	△비육용암소시장육성,	△가축사육제

한보상금지원 등 지원

▋ 문제점

	— 우유급식 학생수는	2012년	3,538천 명에서	2022년	1,541천 명으로	2배 이상 감소하였고,	학교별 비

율로 초등학교는	82.2%(`12)에서	38.3%(`22),	중학교는	34.3%(`12)에서	20.3%(`22),	고등학교는	

23.6%(`12)에서	17.4%(`22)로 감소했음28

	— 내역사업 별로 지원 금액을 살펴보면 학교 우유급식 사업의	포션이	가장	큼

28	 학교우유급식정보시스템



7776 대한민국 동물복지 사업과 예산 현주소 Ⅲ 2024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주요 사업 예산 분석 개요

<표 2> 축산물수급관리 내역사업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금액�
(2024계획안) 지원비율(%)

낙농통계관리시스템 보조 낙농진흥회 600 100%

축산물수급안정(경상)
보조 낙농진흥회 43,257 100%

보조 농협경제지주 200 100%

축산물수급안정(위탁) 위탁 농협, aT 200 100%

생계 및 소득안정 보조 지자체 1,100 70%

학교우유급식 보조 지자체 46,508 60%

계란유통센터 시설현대화 보조 지자체, 농업법인 4,456 30~100%

비육용암소시장육성 보조 지자체 1,200 30%

가축사육제한보상지원금 보조 지자체 4,628 50%

	— 학교 현장에서 학생수 감소와 더불어 우유를 마시지 않는 학생들이 늘어나면서 교사,	영양사 등이	

본 제도의 실효성 문제를 제기해 왔으나 여전히 강제적으로 우유급식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 우유 생산 과정에서 벌어지는 젖소의 반복적인 강제 수정,	임신,	출산 등 비 인도적 방식에 대한 사회	

반감이 고조되고 있고,	아몬드,	귀리 등을 이용한 대체식품 소비가 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며 정부

의 우유급식 제도와 관련 사업을 재고해야 함

▋ 의견: 감액

	— 본 사업의 학교우유급식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함은 물론 정부의 우유급식 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개

편을 촉구함

	

예의주시해야 할 반려동물 
인프라의 시작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실, 농어촌구조계선특별회계,  

반려동물산업육성 

▋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2년 �
결산

2023년 예산 2024년

본예산 추경 요구안 정부안

반려동물산업육성 - 400 - 5,250 3,810

	— 사업내용:	2023년 신설된 사업으로	｢수의사법｣과	｢동물보호법｣에	근거해	△반려동물산업육성,	△반

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운영,△반려견	기질평가·행동지도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	반

려동물	산업	육성	및	안전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함

▋ 문제점

	— 반려동물산업육성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 중	’반려견	기질평가·행동지도	인프라	구축‘의	경우	증가

세인	맹견	사육인구에	따른	안전관리	방안으로	신규	도입되는	반려견	기질평가·행동지도	제도	안착을	

위한	사업임.	맹견의	위험성	및	물림	사고에	대한	대응책으로	작용하는	제도인	만큼	관련	제도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	목적의	적극적인	정부발	홍보가	필요함

	— 도입된	반려동물행동지도사	및	동물보건인력	자격	제도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철저한	평가가	필요

하고,	이를	기반으로	미흡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맹견관리,	동물의료체계	등	반려동물	정책

의	완결성을	높여야	할	것

▋ 의견: 유지

	



7978 대한민국 동물복지 사업과 예산 현주소 Ⅲ 2024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주요 사업 예산 분석 개요

실외사육견(마당개) 중성화 
수술 지원 확대로 유기·유실견 
발생 방지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동물복지·안전

관리 강화지원 

▋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2년�
결산

2023년 예산 2024년

본예산 추경 요구안 정부안

동물복지·�
안전관리강화지원 11,020 12,328 12,328 12,742 12,742

	— 사업내용:	｢동물보호법｣에	근거한	사업으로	교육과	홍보를	통한	동물보호	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	유실·유기동물	보호	관리	제고,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	동물복지	정책	마련	등을	통한	동물복지	

전반의	사회	문화적	개선을	기대하고	있음

▋ 문제점

	— 전년도에 비해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이 고양이 군집에 대한 고강도의	TNR	시행 필요성을 반

영하여	922백원 증액된 반면,	’실외사육견중성화수술 지원‘은	156백원 감액되었음.	소위 마당개들이	

제대로 된 관리를 받지 못한 채 자견을 번식할 경우 유기·유실견 내지 들개화 되는 사회적 문제가 발

생하고 있어 예방적 차원에서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큼

	— ‘반려동물문화 국민인식개선‘의 경우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을 보면 교육부문에서 지자체 공무원 역

량 강화 워크숍 예산을 감액했으나,	이는 지자체 간 동물복지인식 및 동물관련 업무 수행능력의 편

차가 큰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됨.	담당 공무원 인력 부족과 전문성 결여를 고려해,	

정책적 노력 강화와 함께 교육 예산 증액을 통한 교육 인프라 확대 및 역량 강화 필요함.	전년도 수준

으로 유지하여	변화되는	동물복지	정책	및	인식	개선에	발맞출	필요	있음

▋ 의견: 1,108백만원 증액

	— 감액된 사업들에 대한 전년도 수준 예산 편성 필요

2022 2023(’23.7월말)

2024
예산안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이월액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 

(합계)
11,020 11,020

9,592
(8,162)

- 1,428 12,328 12,328
6,362

(1,117)
12,328

6,362
(4,467)

- 12,742

·  반려동물문화 
국민인식개선

2,711 2,711
2,711

(2,706)
- - 3,318 3,318

1,117
(1117)

3,318
1,117

(1117)
- - 2,366

·  동물보호관리 
시설환경개선

1,800 1,800
372

(163)
- 1,428 1,800 1,800

144
(-)

1,800
144
(-)

- - 2,160

·  유실유기동물관리 
수준개선지원

1,589 1,589
1,589

[1,257]
- - 1,650 1,650

1,155
(764)

1,650
1,155
(764)

- - 1,650

·  길고양이중성화 
수술지원

3,420 3,420
3,420

[3,135]
- - 3,820 3,820

2,674
(2,035)

3,820
2,674

(2,035)
- - 4,742

·  실외사육견중성화 
수술지원

1,500 1,500
1,500
[943]

- - 1,560 1,560
1,092
(551)

1,560
1,092
(551)

- - 1,404

·  유기동물입양센터  
설치지원

- - - - - 180 180
180
(-)

180
180
(-)

- -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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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제언 – 동물복지를 
위한 나라예산, 
이렇게 써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및 농장동물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사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처이

나 식품산업 진흥, 농촌개발 및 농산물 유통 등이 주된 임무인 한계로 동물의 보호 및 복지 체계 확보

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현실이 사업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 관련 사업들은 축산업 하의 농장동물 사업과 반려동물 사업 두 축으로 나눌 

수 있다. 농장동물의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 방역, 살처분 등 처리와 축산물 수급 관리 등에 관한 사무

와 반려동물의 경우 유기동물보호소, 반려동물 관련 홍보, 교육, 중성화 지원 사업 등으로 사업을 구체

화할 수 있다. 

축산업 관점에서 농장동물은 ’축산물‘로서의 대상으로 접근하여 사업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소, 돼

지, 닭, 오리 등 농장동물의 “생산성” 증대가 일차적인 목표이며 그에 따라 기존 공장식 밀집사육 형태

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 그나마 이들의 복지 증진 관점에서 수립된 사업은 “동물복지축산	인증제 활성

화” 사업이 유일하나 지난 2021년~2022년은 10억이 조금 넘는 예산이 편성되었고 2023년 예산은 9억

대로 감액되었다. 2023년 기준 동물복지 농장수는 관행적인 공장식 축산농장 규모의 1%도 못 미치고 

있어 동물복지농장을 확대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상당히 빈약함을 반증한다. 

공장식 축산농장의 형태는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파급력이 상당한바 가축전염병 예방, 방역 및 살

처분 등 행정적 관리 차원의 예산은 동물복지농장 지원 예산보다 압도적인 수준으로 편성되었다. 가

축백신지원 예산은 지난 3년간 490억 원에서 530억 원에 이르고, 가축방역 예산은 990억 원에서 

1,000억 원, 살처분 보상금은 500억 원에서 590억 원 사이에 이른다. 정부는 `20~`24 동물복지종합계

획을 수립하면서 동물복지 기준에 따른 사양 방식, 축사 시스템 개발 및 보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예산에 지자체 보조금으로 511억 원 이상, 민간 대상 융자로 1,130억 원 이상

을 편성했으나 실제 동물복지 측면의 개선이 이루어졌는지 결과가 제시되지 않고 있다. 

<가축방역>	사업에서	ASF	전용 중대동물 차폐 실험실 건립을 통한 전염병 추이 모니터링 및	ASF	백

신 개발 등의 방역 인프라 마련과 같은 기존의 사업 목적 외에도 실험시설 내 동물	사육실 건립 시 상

대적으로 도외시되는 실험동물의 복지를 고려한 설계 및 이에 대한 별도 예산 편성, 증액이 요구되는 

등 각 사업별 동물의 복지 기준 마련과 개선에 초점을 맞춘 신규 내역사업의 추가 편성과 이에 따른 예

산 증액이 전반적으로 요구된다. 

또한 <원유소비활성화> 사업의 경우 한국·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국내 낙농분야 피해대

책 사업으로 시작되었으나 현재 국내 1인당 음용유 소비량은 감소, 유가공품 소비량은 증가 추세로, 

원유 수입량은 지난 20년간 4배가량 증가했다. 수입산 원유 수급은 계속 늘리면서, 국내산 원유는 소

비 감소에 대응하지 못하고 지원사업으로 손실을 충당하고 있는 형국으로, 국내 낙농업에서 주로 사

육하는 홀스타인종 원유는 유가공품 생산에 불리하고 수입산 원유에 비해 단가가 높아 경쟁력이 떨어

지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개선 없이는 실효성이 미흡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도 ‘20년도 재

정사업 자율평가 결과가 미흡(78.4)으로 나옴에 따라 예산의	10%	감액 주문이 이뤄졌다는 것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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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유해야생동물포획시설지원>	사업의 경우 농장동물과 반려동물 모두에 속하지 않는 성격의 사업이나	

그 목적이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가의 작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포획시설 지원이라는 점에서 생물

다양성 보전의 측면보다는 산업 경쟁력 유지와 농가 생계 안정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사업의 유일한 성과 지표로 제시하는 유해야생동물 포획 두수는 유해야생동물의 종,	개체군,	

개체군의 서식 환경 및 인접 농가와의 관계성 등을 반영하지 못하는 단순 지표로,	농가의 작물 피해방

지라는 본래의 목적을 실효성 있게 달성하기 위해서는 피해지역별 유해야생동물	분포종,	밀집도,	서식

지 현황과 피해작물의 종류와 규모 등의 지표가 측정되고 성과로서 제시되어야 한다.	

생태계 안에서 야생동물의 종별 역할과 특성, 서식지 결합 및 상충에 대한 이해와 고려 없이 피해 발생 

사실에 따른 수동적인 사업 편성으로 판단되며, 이 역시 동물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고려가 없는 농

업이라는 산업적 측면에서의 일방적인 접근의 결과이며 추가 연구 예산 책정과 포획·살처분보다는 예

방책 중심의 사업으로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동물복지·안전관리강화지원>(구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 사업의 경우 반려동물 문화 확산에 따른 수

요 및 사회적 관심도의 증가에 따라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교육 및 대책 마련, 반려동물 관련 산업의 

육성, 주요 반려동물인 개, 고양이 양육 가구 증가 추세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유기·유실동물,	길고양이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	민간 보호시설 확충 및 관리 개선,	중성화 수술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증가하는 유기·유실동물을 직접 수용하는 보호시설의 확충 및 지원 확대를 통해 물리적인 대책 마련

을 위해 노력하고, 관리 개선을 통해 복지증진을 꾀한다는 점,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을 통한 개체수 조절로 생태계 보전의 관점을 도심 생태계로 확장하고, 전반적인 동물복지 

증진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는 점, 반려동물 문화의 확산·선진화 추세에 발맞춘 신규 제도에 대응하는 

반려동물산업 직업군 양성 체계 확립의 측면에서 반려동물 복지의 기본적인 토대가 마련되기 시작했

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3년간의 사업 달성도가 100%를 초과한다는 사실과 지자체 유기·유실동물 보호소의 안락

사 집행률 등을 지표로 했을 때 현재 책정한 예산 규모로는 수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없어 전향적인 예

산 증액이 요구된다. 또한 유기·유실동물과 야생화된 반려견(들개)	문제의 근본적인 주요 원인으로 꼽

히는 사실상의 관리 공백 속에서 무분별하게 양산되는 반려동물 생산업과 판매업에 대한 관리 방안과	

이에 대한 예산 편성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길고양이의 개체수 조절을 통한 주민 불편 해소와 고양이 개체별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중성화 

수술 사업은 현재 전반적으로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수요에 대한 지자체별 편차가 커 사업

에 대한 담당 공무원 및 케어테이커 대상 교육과 대시민 홍보를 확대하고 개체수 조절이라는 목적 달

성의 실효성을 위해 중성화 수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23년도 예산은 유지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으

나 예산 증액 및 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

게다가 경주마 및 승용마 등 말산업 지원사업 역시 말 복지를 위한 사업은 미미한 수준이다. 전체 170

억 원에 달하는 예산 중에서 퇴역한 경주마 활용 사업은 고작 6.54%에 달하고 이 마저도 퇴역 경주마 

보호 및 복지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농장동물에 가하는 비윤리적 사육환경, 반려동물의 유기, 이력을 알 수 없는 퇴역 경주마의 열악한 현

실 등 단순한 보호를 넘어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이해도가 높아지고 과거를 고수하는 동물 

“이용” 사업에 개선이 요구됨에도 여전히 정부의 의지는 미약하여 정부 사업에도 반영되지 못하는 실

정이다. 동물복지 증진이라는 명제에 대해 거시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직시하고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

인 고민이 정부 사업에 반영되고 예산에도 편성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동물 예산은 반려동물과 산업동물로 양분되어 상이하게 접근하고 있다. 반려동물의 

복지를 논하기 시작했으나 보다 심도있고	비중있는 고찰이 필요해 보이고, 농장동물 역시 축산물이 

아닌 지각력 있는 생명으로서 그들의 복지에 대한 고려를 시작해야 한다. 반려동물과 산업동물 간의 

인식 차를 좁히면서 동물의 복지 증진을 꾀하는 사업이 보다 확산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농림축산식

품부의 기조 전환이 불가피하다. 농업인의 안정성과 동물복지를 모두 확보하기 위한 농림축산식품부

의 지속적인 노력과 행보가 더욱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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